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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 역사

로마에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

콜로세움은 플라비아누스 황제 때 세

워진 것으로 원래는 플라비아누스 원형

경기장이라고 불렸다. 70~72년 베스파시

아누스 황제 때 공사를 시작해 80년 티

투스 황제 때 100일간의 경기가 포함된 

제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헌정됐다. 82년 

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최상층을 덧붙여 

공사를 완성했다.

여분의 떠받치는 힘을 더하기 위해 적

당한 언덕을 파서 세운 이전의 원형경기

장과는 달리 콜로세움은 돌과 콘크리트

로 세운 완전한 독립구조물로서 가로, 

세로가 각각 190m, 155m에 이르며 5만 

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. 

이 경기장에서 수천 회에 걸친 검투사 

시합과 맹수들과 인간의 싸움, 모의 해

전 같은 대규모 전투장면이 실연됐다. 

중세 때에는 낙뢰와 지진으로 손상됐으

며 반달족에 의해 더욱 심하게 파손됐다. 

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좌석과 장식물들

은 남아 있지 않다(출처: ‘콜로세움’ 한국 브리

태니커 온라인 http://preview.britannica.co.kr/bol/

topic.asp?article_id=b21k3666a).

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

현장, 콜로세움

AD 64년,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

다. 이로 인해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구

역이 소실됐다. 이 화재는 네로 황제가 

로마를 재건하고자 방화했다는 소문이 

나돌았다. 더욱이 예술과 향락에 빠진 

네로 황제가 시감(詩感)이 떠오르지 않

아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

돌아 민심이 흉흉했다. 그러자 네로 황

제는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

렸다.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체포됐고 

잔인하게 처벌됐다. 

콜로세움이 건축된 후, 로마의 황제들

은 시민들과 함께 맹수에게 죽임당하는 

기독교인들을 보며 즐겼다. 이런 가혹한 

처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

려워하지 않았다. 그 중에는 연로한 노인

도 가녀린 소녀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

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기도했다. 맹

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‘할렐루야’ 찬양

하며 죽어갔다. 

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이 박탈되고 공

공장소 출입이 금지됐다. 거리에서 폭도

들에 의해 돌에 맞는 등 항상 위험이 동

반됐다. 많은 기독교인이 악형을 받되 구

차히 면하지 않았고, 희롱과 채찍질, 결

박과 옥에 갇히며, 돌에 맞거나 톱으로 

켬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했다. 뿐만 

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면

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, 광야

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했다(히 

11:35~38). 성경과 교회가 불태워졌으며 성

직자와 교회 직분자들이 체포됐다. 

순교의 피 위에 피어난 밀라노 칙령과 

기독교 제국   

로마 시민들은 칼에 목 베임을 당하고, 

맹수와 싸워 죽임을 당하고, 십자가 처형

을 받는 등 처참히 죽어가는 많은 기독교

인을 어리석게만 보았다. 하지만 시간이 

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. 

그들은 ‘어찌하여 죽으면서도 이처럼 

기뻐하며 웃을 수 있을까?’, ‘과연 저들을 

저렇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?’, ‘그들이 믿

는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?’ 하

는 생각에 점점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이 

생겼다. 기독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

람이 늘어났고, 전도자에게 듣는 복음은 

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케 했다. 

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

됐고 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에 스며들었

다. 콘스탄티누스는 전쟁을 앞두고 하늘

에 나타난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. 그는 

전쟁터에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 깃발을 

들고 믿음으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. 

그 결과,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서

방의 통치자가 됐고 유일신 사상을 받

아들여 교회를 수호했다. 

AD 313년,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방

의 통치자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

을 반포해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

주었다. 또한 교회의 존재를 공인하며 기

독교 박해 때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

을 되돌려 주었다. 

이처럼 로마 제국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 

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. 순교자 시

대는 끝이 나고 기독교 제국을 향한 거대

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. 

마침내 AD 392년, 테오도시우스 1세

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다. 하나님

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짧은 

시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

과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셨다. 

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. 독생자

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

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 영광 다 버

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

주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. 

로마서 14장 8절에 “우리가 살아도 주

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

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

것이로라”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오직 

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

기를 원한다. 

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(AD 54~68 

재위, 제5대 황제)가 기독교인을 핍박

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콘스탄티누스 

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

250년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

해를 받았다. 

그러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

신 하나님 사랑과 자기 목숨을 기꺼

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

우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

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

않았다. 

그 결과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

을 거듭했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

공식적인 종교로 선포된다. 기독교 

박해와 순교의 현장, 콜로세움을 통

해 하나님 섭리를 되새겨 본다.


